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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에서 개최하는 ‘한옥포럼’은 한옥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한옥 정책과 한옥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의 

장입니다.

국가한옥센터 한옥포럼은 2011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2년 

“생활공간으로서의 한옥, 가치와 전망”, 2013년 “우리가 원하는 한옥”, 2014년에는 

“신기술로 만나는 한옥”에 이어, 2015년에는 “실속있는 한옥”을 주제로 한옥을 

함께쓰고, 살아보고, 지어보는 방법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편하게, 쉽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느리고, 불편하고, 접하기 어려웠던 한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여  

오랜 시간 지어졌던 과정이 컴퓨터와 기계의 도움으로 단축되고 있고, 새로운 

재료와 장치로 내구성·안전·방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 오래된 집을 고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한 가족이 평생 사는 집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거나 

임대해서 잠깐씩 즐길 수 있는 한옥공간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낯설고 

신비한 매력을 간직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는 한옥의 모습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한옥, 함께쓰기’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한옥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는 건축물들이 한옥으로 변하고 

있으며, 노후화 된 한옥에 새로운 옷을 입히고 기능을 부여하여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탄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한옥 공공건축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지속적인 한옥 공공건축물의 확산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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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해성

진행순서

13:30–14:00 등록 사회 이민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4:00–14:10 개회사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14:10–14:20 포럼소개 실속있는 한옥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14:20–15:50 주제발표 1 공공건축물에서 한옥의 가능성을 보다

조호균	 건축사사무소 유앤피 소장

주제발표 2 폐가한옥의 스마트한 활용

이상묵	 Z_Lab 대표

주제발표 3 한옥 공공건축물의 보급과 활용을 위한 정책방향

신치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15:50–16:00 휴식 및 정리

16:00–18:00 패널 및 전체토론 좌장 강인호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토론자 김용미	 금성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김진환	 종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 팀장

박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이강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센터장

이은복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과 과장

18:00 폐회

주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주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후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의	 국가한옥센터 031-478-9641


